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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농성 여수 이미지 훼손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부정적 인식 우려 … 11월27일 BIE 총회 앞둬

여수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의회, 경영인협의회, 국제봉사단체 여수지역협의회는 GS칼텍스 해고자 2명이 

송전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11월15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다”며 “즉각 농성을 풀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1월27일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를 앞두고 해고 근로자들의 철탑 

농성과 민주노총의 집회는 여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파업이나 

농성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12월 이후로 연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도 호소문을 통해 “GS칼텍스 해고자들의 철탑 고공시위는 참으로 우

려스럽고 안타까운 일로 당장 중단해달라”며 “또한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11월17일 여수에서 모일 예정인 집회 

또한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의 분란에 대해서 GS칼텍스의 책임 있는 자세

를 촉구하며, 여수시가 교섭기간에 뒷짐만 지고 서 있는 방관자적 모습에서 탈피해 지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민의의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며 GS칼텍스와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화와 중재를 요청했다.

한편, GS칼텍스 해고자 박모씨와 이모씨는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사흘째 여수시 석창사거리 인근 40

ｍ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송전탑 아래에서 농

성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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